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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개발공사, 진주 정촌에 국민임대주택 794가구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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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창원=뉴시스】홍정명 기자 = 경남개발공사(사장 이남두)가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건립한 국민임대주택

'진주정촌 올리움아파트' 공급에 나선다.

경남개발공사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'진주정촌 올리움아파트'를 건립하고, 오

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윙스타워 B동 2층 210호에서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.

진주정촌 올리움아파트는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 등을 위한 우선공급분과 일반공급분을 포함해 총 794가구이며,

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34㎡, 38㎡, 44㎡, 50㎡, 59㎡형으로 구성돼 있다.

임대료는 59㎡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2610만원에 월 임대료 31만9000원이다.

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추가전환 시 보증금 511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4000원으로 조정이 가능해 가격적인 면에서도 주거 안

정과 입주민의 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아파트 주변으로 진주IC , 사천IC 가 5분 거리 내에 있으며, KTX 진주역까지 자동차로 10분 정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교

통여건이 우수하며,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, 에듀센터, 피트니스, 카페 등의 생활 프리미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.

아울러에너지 효율 1등급 예비인증 달성 및 국·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할 예정이며, 단지 내 예하초등학교 개교로 최적의 교육 환

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.

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.

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"그간 경남개발공사는 금산느티나무아파트, 가좌올리움아파트, 창원현동 공공분양주택 등 도민

의 주거안정과 복지 및 사회적 가치실현,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

해왔다"고 말했다.

이 사장은 "이번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은 전 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만든 만큼

많은 관심을 바란다"고 덧붙였다.

hjm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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